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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상황

우리는 감기가 걸렸을 때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손을 사용하
여 알아봅니다. 손을 사용할 경우에는 체온이 높은 사람의 이
마를 손으로 느낀 후 자신의 이마를 손으로 대어 두 이마의 온
도 차이를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이때 손이 체온계(온도계)의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지요. 도자기를 구울 때나 대장간에서 
쇳물을 이용하여 재래식 농기구나 칼등을 제조할 때 쇳물의 온
도를 눈으로 가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도자기를 굽
거나 할 때 눈이 온도센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은 주변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간이 온도계를 만들어봅니다.

활동내용

1. 온도에 따라 변하는 간이 온도계 만들기

가. 1단계 : 네임펜으로 컵에 간단한 그림 그리기

나. 2단계 : 그림 위에 스티커 붙이기(시온스티커－투명)

다. 3단계 : 고온 스티커를 이용하여 꾸며주기

  

라. 4단계 : 실온에서의 컵의 무늬, 뜨거운 물을 부어 컵의 변화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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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자료

가. 온도계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온도계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는 
온도가 변하면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원리를 통해 온도를 측정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의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눈금 차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온
도 단계가 없었으므로 오늘날처럼 몇 도라고 측정할 수 없었습
니다. 1714년 독일의 물리학자 파렌하이트(Fahrenheit)는 수은
을 이용한 온도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온도계는 물의 어는점 
(32℉)과 끓는점(212℉) 사이를 180등분한 화씨온도계입니
다. 온도의 척도에는 화씨온도와 섭씨온도가 있는데, 화씨온도
는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며 다른 나라나 과학 분야에 서는 섭
씨온도를 사용합니다. 섭씨온도계는 1742년 스웨덴의 천문학
자 셀시우스(Celsius)가 물의 어는점(0℃)과 끓는점(100℃) 사
이를 100등분해 제작했습니다. 

나.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온도계는 알코올 온도계와 수은 온도계
입니다. 알코올 온도계는 온도에 따라 알코올의 부피가 변하는 
것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은은 온도에 따라 부피
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정도가 일정해서 온도계로 사용하기에 
알맞습니다. 게다가 높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므로 
다른 온도계에 비해 높은 온도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수은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코올 온도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다. 시온스티커

본 활동은 열과 시안스티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이다. 시온 스티커 속의 마이크로 캡슐 안의 색소분자고리

는 온도가 낮을 때는 결합해서 색깔을 띠다가, 온도가 높아지
면 색소분자고리가 끊어지면서 색을 잃고, 다시 온도가 낮아지
면 다시 결합해서 색을 찾게 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시온스티커는 총 2가지가 사용된다.

  첫 번째 시온스티커(투명－33℃)는 컵의 온도가 33℃ 이상
이 될 경우 투명하게 바뀌어 뒤에 있던 그림이나 글자가 나타
나게 된다. 

  두 번째 시온스티커(고온)는 40℃ 이하에서 파랑색, 40~60℃
에서 오렌지색,  60℃ 이상에서 노랑색으로 바뀌게 된다.

대부분 요술컵을 만들 경우 컵에 투명으로 변하는 시온스티커
를 붙이는 정도로만 실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상상력을 더해 요술컵을 만든다면 정말 창의적인 작품이 될 
것이며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 작품이 될 것이다.


